
디 특칩/한 글 

〈座談〉

國語昭究외 어제와 오늘 

때 : 1985.9.9. (월) 오후 3: 00 

장 소 : 국에연우소 소장살 

참석자 : 李熙昇(學術院 元老會員〉

李옳寧(學術院 元老會員， 百짧文化돼究院長) 

金亨奎(국어 연주소 소장〕 

사 호1: 金亨奎 

所長 : 오늘 알부러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， r국어생활」 이벤호의 

특집 키 사인 ‘한글’ 과 그훈련하여 얼제 하에서 의 선생들의 국어 연구와， 

현재와 앞￡로의 국어 연쿠의 땅향 또는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냐누고 

자해서입니다. 健齊 鄭寅承 선생도 ...2...늘 모시려 했￡나 몽이 불펀하여 

모시지 풋항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 

6 



그러면 우선 -石 선생께서 국어학의 연구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

성시오. 

李熙昇 : 이야치가 걸어질 것 같습니다. 

저 는 시 골셔 漢文 공부를 하다가 新學問을 배 우라는 父親의 권유로 12 

살에 서 울에 올라와 官立 漢城外國語學校 英語部에 입 학하여 영 어 를 배 

우던 중， 韓日合행이 되던 해 10 윌에 3 학년 2 학키 중도에 불완천한 졸 

업 을 하게 되 였읍니 다. 이 후에 京城高等普通學校(京뚫中 • 高의 前身)등 

의 몇몇 학교로 轉轉하다가， 中樞院 관리로 었다가 한일합방으로 실직 

하게 된 부친을 짜라 고향인 京짧道 開豊部A로 내 려 갔읍니 다. 이 해 가 

내 나이 열 여밟 살이 되던 해였읍니다. 

시골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니 매우 고퉁스러웠읍니다. 

이해 이웃에 마컴 徵文義훨〔徵文中 • 高의 前身)에 다니던 친척이 있어 

그와 어울리며 그의 교파서도 보면서 지냈융니다. 하루는 「國語文法」이 

라는 프란트문을 발견하고 이것을 읽어 보았읍니다. 이 책 가운데는 周

時經이 만든 이상한 用語(초氣 : 노， 物件 : 온 퉁)들이 많이 섞여 있었 

A냐 책의 설명을 보고， 또 모르는 것은 그 아이한테 불어 이해해 냐갔 

읍니다. 이혜 나도 이것을 공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고， 다음해에 음력 

설을 치내고 난 뒤 이웃에서 一金 2 원을 취해 무작정 상경하였읍니다. 

所률 : 그러나까 그혜의 선생의 결심은 周時經의 문법책에 많은 자극을 받 

아 이루어지신 것이지요? 

李熙昇:네. 그렇지만고생만하고며칠뒤 尹某民의 도움스로金浦의 私

立 小學校에 교원으로 취 직하였읍니 다. 

이 듬해 다시 서 울로 올라와 朝蘇總督府의 土地調훌局에 서 근무하며 야 

간에 中東講習所〔中東中 • 高의 前身)에 다니 며 1 년 정 도 공부하던 중， 

中東講習所를 경영하시던 崔奎東 선생을 만나 전적￡로 공부하는 것이 

좋겠다는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中央學校 3 학년으로펀입하였읍니다. 

中央에 재학하던 동안 日人의 서점을 출입하면서 言語學에 판계있는 

책들을 사 모A며， 國語를 연쿠하키 위해서는 言語學의 지식이 필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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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깨달았읍니다. 

그러나 당시 國內에는 言語學을 가르치는 곳은 아무데도 없였고또 日

本S로 유학가는 것은 당시의 나로서는 불가한 것이어서， 돗을 斷念하 

고 그래로 졸엽하여 京納〈京城防織)에 취직하여 다니던 중 다행히 1924 

년 京城帝國大學이 생키고 또 그 안에 朝蘇語學及文學科라는 科가 들어 

있어서 시험을 보아 1 차는 실패하고 2 차 년도인 1925 년에 據科에 업 

학하였우니 내 나이 동양식우로 30 되던 해였읍니다. 

所長 : 日 帝 혜 文化政策을 한다고 해서 京城帝大를 세 우고 또 훔~蘇語學科， 

朝蘇史學科를 만들었지요. 어쨌든 그 바랍에 우라 

들이 그 분야를 천공하게 되고 이것이 해방 후에 

도 계속되게 되었지요. 

그러연 心폼 선생께서 日쁨 혜 國語學을 연구하 

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요. 

李뿔寧:제가 京城大學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日本人

들이 판을 치고 있었지요. 그래서 대학據科해 우 

리 푼화는 우리가 한다는 기분에서 朝蘇語文學會를 결성하였지요. 당시 

趙潤濟， 金台俊， 金在喆， 李在都， 方鍾鉉 그러고 제가 주축이 되었읍 

니다. 

또 전공 선택에 있어 歷史， 文學， 語學 중에서 語學을 선택하였더니 

一家에서 法學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. 그래서 일본놈 밑에서 도 

지사를 하연 조상이 화내십니다 혔다가 어른듣꺼1 야단올 맞았지요. 

그 당시 語文 分野에서는 잘뭇했둔 잘했듣 간에 이미 日人學者안 小

흠進平이나 前間泰作의 엽척이 우드러져 있었용니다. 송직허 말해서 三

- 運動 이후 우리는 흥분만 했지 엽적은 그들에게 뉘쳤지요. 말하자연 

그들이 벨써 주도권올 잡은 셈이지요. 우리의 경우 당시에 엽적을 내는 

사람이 安郞 정도였는데， 그 논문에서는 原典도 參考文歡도 없어 비관 

도 하고 또 통탄까지 하게 되었읍니다. 아무래도 논문이 떨어치거든요. 

그 무렵 六堂 崔南善의 東洋文化는 白頭山에서 비훗한다는 不威文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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論이 둥장하였읍니다. 지금에 와서 보변 근거없는 이야키지만 그 뼈에 

는 신문에서도 막 떠들고 굉장했었던 실정엽니다. 自古로 文化란 사량 

이 모여야 일어나는 것안데， 그 줍고 깊은 산꼭대가에서 어떻케 사랍이 

모여 문화가 얼어날 수 있읍니까? 작고한 李홍주씨가 쿠로다라는 東大

敎授를 만냐러 갔을 해 그가 朝蘇에서 崔南善， 崔南善 한다는데 이 不

成文化論을 보고 안심했읍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나까요. 

所툴:科學적안 方法論을 日人에게 배운 것도 부인할 수 없겠군요. 

李뿔寧:그러한혜 우리는 日本또는다른外國의 것을 보고 시작했읍니 

다. 金在喆은 韓國演劇史， 金台俊은 漢文學史， 演劇 등 닥치는 대로 했 

읍니다. 그 당시는 우리 몇 사람， 즉 梁柱東， 金台俊， 趙潤濟， 金在喆

들을 빼면 거의 없였융니다. 그만큼 우리가 빈약했던 것이지요. 

저 는 당시 에 朝蘇語學會에 가입 하지 않았는데 , 隨字法 統一윤 중요한 

일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그 문제에 몰려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

이기 해문이었읍니다.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올 하고 그것을 따르 

면 되었먼 것이지요. 아무튼 아카데믹한 우리의 언어 연쿠도 그만큼 급 

했던 것입니다. 

所長:저도 공감합니다. 

-石 선생께서 일제 해 국어 연쿠를 하면서 가장 고난융 겪었던 것이l 

바로 朝蘇語學會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일이 1942 년 10 월 l 일에 

생겼는데 선생께서 朝蘇語學會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기 까지에 대해 

서 말씀하여 주섭시오. 

李熙昇 : 한글학회는 처음에는 朝蘇語찜究會라고 했는데， 이것은 시내 사 

렵 중등학교에서 조선어를 담당한 선생넙들끼리 서 

로 모여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도론하면 

서 우리 자신의 실력올 배양하커 위해 생긴 ‘것업 

니다. 이것이 차츰 커져 사무소도 구하게 되고 또 

l 년에 한번썩 토론회 를 가졌지 요. 

저는 학생 혜부터 다녔읍니다. 학생이 라 회원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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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은 없고 청강 모양으호 마녔는데 나중에는 학생A로서도 발표했읍 

냐다. 1930 년에 京城帝大를 졸엽하면서 정식회원이 되았고 동시에 幹

事의 일을 맡았읍니다. 

1931 년에 이 朝蘇語昭究會는 후B蘇語學會로 이릎을 바꾸었읍니다. 왜 

그런고 하나 당시 서울에서는 日人이 같은 이름안 朝蘇語陽究會라는 것 

을 세워 거기에서 「朝蘇語」라는 잡지를 만들었기 해문업니다. 이 잡지 

는 일인이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

없는 것이었지요. 짜라서 같은 서울에 朝蘇語짧究會가 둘이니， 펀지같 

은 것도 왔다 갔다 헛갈리는 둥 불펀했읍니다. 그런데 티人더러 이릎을 

바꾸라고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릎을 郭蘇語學會로 바꾸었지요. 

냐중 。1 야기지만 우리가 日警에 붙들려 문초를 받을 쐐 이 일로 아주 

고생했지요. 그들이 뭐라고 하니 朝蘇語昭究라는 것이 햄蘇獨立運動의 

일환이라는 것이어서， 朝蘇語離典을 펀찬하는 것도 조선의 민족의식을 

앙양하여 최종 옥척인 조선독립에 목척을 두고 있마는 것입니다. 그러 

면서 이 일을 上海臨時政府의 지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서， 임시정 

부와 연락을 할 때 잘못해서 비밀서류같은 것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

朝蘇語맑究會에 들어 갈까봐 너 희 들이 이 릎을 고쳐 놓았다고 몰아치 는 

것이었읍니다. 

어쨌든 이 모임에 저를 비콧해서 崔鉉培， 金允經， 李克홈 등 여러명 

이 모였읍니다. 그러던 중 매달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도 좋지만， 그래 

도 朝蘇語學會에서 모여서 조선어 교육을 체계있게 과학적우로 할 수 

있는 사업올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최종 목표를 朝蘇語騎

典編籍에 두었읍니다. 그러자니 자연히 隨字法 統一이 선행요건이 되었 

읍니다. 이는 물론 사천펀찬뿐 아니라 일성 언셔 생활에도 래우 중요한 

일이었지요. 그 뒤에 標準語 호定을 하고 外來語 表記法 統一案도 지었 

융니다. 

所톨:그러다가 검거 선풍이 불어닥쳤군요. 

총熙昇:사살은 이렇읍니다. 朝蘇語學會에서 사전을 펀잔해야 되는데 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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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없어서 겨우 한두 사랍 정도가 전적으로 붙어 語훌 수집을 하는 터 

라 사업이 지지 부진하였어요. 그런데 李克홈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운 

동올 하여 직 접 회 원이 아닌 金度演， 金良洙， 徐f民遠 등과 얼본 유학생， 

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， 또 同獅인 慶南 宜寧사람인 李祐植

을 설득하여 朝蘇語離典 펀찬의 후원단체를 만들었읍니다. 

그래서 우리가 재정적 후원을 얻었으나 대대적으로 한먼 해 보아야 

하겠다고 해서 朝陣語離典 編暴委員會를 조직하여， 有志、하는 인사 105 

명을 發起人무로하고， 취지서를 鷹山 李題相이 지어서 發會式을 하였읍 

니다. 그때 언론에서 대대적A로 보도하였는데 이것이 日警의 신경을 

자극하였 던 것 같습니 다. 이 로 인해 하기 방학 중에 夏期大學이 라고 해 

서 各 地方에 다니면서 績字法 統-案을 캉의랬는데， 이것이 3 년만에 

중단되었읍니다. 

그런데 사전 펀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發起한 후에 한외 李允宰가， 六

堂 崔南善이 光文會 해 우리 말광(廳典)을 편찬하려 해서 金科奉， 權意

奎가 그 곳에서 야휘 수접 및 주석하는 일을 했는데， 육당이 재정적으 

로 유지할 수 없어 유야무야되었으나 이제 우리가 사전을 펀찬하게 되 ) 

었드L니 金科奉을 데 려 오자고 제 안했읍니 다. 이 金科奉은 周時經의 제 1 

의 수제자로 당시 上海에 있었읍니다. 

그래서 李允宰를 상해에 보내 金科奉을 만나 이야기하니， 그카 나는 

여기서도 할 잎이 있고 마침 국내에서 재정적 후원을 얻어 사전을 펀찬 

하게 되었으나 잘되었다하면서 사양을 했읍니다. 그래서 자꾸켠유를하 

나까 그러면 여버나 변통해주연 또 모르겠다고 해서 李允宰가 돌아와 

여비를 마련해 보냈읍니다. 그런데 金科奉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융니다 

이 일이 나중에 우리가 검거되었을 해 日警에 의해 드러나게 되어， 

그들은 우리가 上海 臨時政府와 교섭하여 그들의 지령을 받았다고 했읍 

니다. 이로 인해 많은 고문을 받았읍니다. 日警은 우리가 했던 朝蘇語

解典 編暴을 독립운동의 알환A로 규정하고 그 일에 治安維持法 제 1 조 

〈알본의 국체를 변경하려는 것)를 척용하였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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所長 : 일제 하에서 우리 말파 글이 당한 수난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. 

다챙히 우리가 광뷰을 맞게 되고 다시 국어를 연우한지 벨써 40 년이 치 

났읍니다. 그러연 지금의 국어 연구와 국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 

시기 바랑니다. 

李뿔寧:그동안 많이 발전되었읍니다. 그런데 단편척인 이야기치만 요즈 

안휩니다. 

음 국어 교육의 생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 

읍니다. 가령 요즘 젊은이들이 대개 인사도 뭇하 

고 펀지도 제태로 봇 씁니다. 누가 喪中問安의 얄 

호 “미 안해” 하는데 그러면 자키가 어쨌거라도 했 

단 말업니까? 또 어른한테 글 쓰는 법과 같은 것 

도 국어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풋하고 있읍나 

다. 국어 교육이 너무 문학쪽으로만 치우쳐서는 

所長 : 그러나까 중· 고등학교의 국어 교육에서 實生活에서 쓰이는 言語의 

敎育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균요. 

그리고 해방 후 變形文法 둥 서구적안 학문을 받아들여 우리 국어학 

이 발달하고 있는데 앞￡로의 연구방향이 계속 그런 쪽4로 가야하는지 

요? 

李몇寧 : 요즈음 우리 국어 학은 美國式 構造言語學 등 美國의 言語學 하냐에 

만 주로 의 촌하고 있읍니 다. 또 모두들 現代國語만 대 상으로 하고 있는데 

지나치지 않은가 합니다. 미국의 언어학 이론은 그들의 歷史的안 배경이‘ 

거의 없 o 므로 안디언 언어 조사 등 共時的인 문제에 쏠리는 것이 당연 

합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볼 혜 미국식 언어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

천체 안뮤우로 보아서는 좀 폭 넓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? 국어학 

이 정상적A로 발전하려면 歷史言語學에 보다 많은 판심을 가져야 하 

고 또 우리 국어에 맞는 理論의 개발이 되야 합니다. 어쨌든 영어 하나 

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. 

所톨 : 요사이 국어 교육에 서 漢字를 기 피 하고 한글 위 주로민- 교육하고 있 

12 



는데 이 문제는 어떻읍니까? 

후熙홈 : 漢字 문제는 우리 민족 운화 및 우리 민족의 천체척언 발전에 판 

한 문제업니다. 사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言語와 文字를 떠나서 생활 

할 수 없읍니다. 학문은 물론이지만 얼상 생활에서 언어와 문자를 이용 

하지 않는 얼이 없융니다. 그런데 그 언어와 문자를 가장 유효 척절하 

게 이용해야만 문화발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. 

우리 文字生活에 있어 70 년대부터 한글 천용A로 들어 갔는데 그것 

은 큰 과오를 벙한 것같아요. 왜냐하연 운자라고 하는 것은 눈무로 볼 

수 없는 소리를 눈4로 볼 수 있는 부호로 만든 것이 아넙니까? 그러 

면 눈으로보는 데 펀리하도록 해야지요. 그러면 얼핏 보고서 그 의미를 

순간척S로 파악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고 로마자나 한 

글은 表音文字요 漢字는 表훨;文字야나 전부 漢字一色으로 쓰자는 것은 

아넙니다. 

영어는 표음문자이지만 績字대로 발음이 안되는 끌자가 많습니다‘ 영 

국에서도 이천부터 철자법 개정올 하자는 운동이 있었으나 그것이 결국 

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발음 안되는 글자가 있음으로해서 그들의 

말이 表意化되고 있기 혜운입니다. 가령 ‘right’, 'rite’, ‘write’는 모두 

발음이 갈치만 그 표기를 달리함A로써 뜻을 구렬하고 있는 것업니다. 

즉 영어는 한글보다 표의화되어 있읍니다.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 

합니다. 

현대의 文字理論은 表意化 추세에 있읍니다. 略字가 그런 것인데 가 

령 ‘United Nations'를 간략히 ‘U.N.’으로 표기하여 그 돗만올 나타내 

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. 

우리는 이 문제를 전통척￡로 배워온 漢字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 

응니다. 또 전통품화의 기록이 漢-文으로 많이 되었A니 漢字가 펄요합 

니다. 단 많은 漢字툴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1 ， 600 자 정도라도 

사용하게 되면 또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많은 말을 만드녀 의미를 파 

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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李쏠寧 : 伊顧博文이 신문을 보는데 몇십 패이지이1 달하는 지연에서〕횟字 

만 뚫어 념꺼 중요 기사에 0표를 하여 비서에게 넘기는데 그 훌어보는: 

시칸이 불과 30 초 정도에 불과했다고 ι합니다. 그런데 한글로만 써서는 

그렇게 안되고 자세히 보아야 내용을 얄 수 있읍니다. 

李熙昇:지금우리 민족의 치상명령이‘라면 어.떻게 해서 우리 문화률 ‘ 빨 

리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천의 後進國에서 이제 中r進國。l

되었다고 하지만 先進國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? 선진국도 문화 발 

전이 계속되고 있으묘로 우리 문화의 발천 속도를 더욱 빨리 해야 짜라 

갈 수 있읍니다. 

그런데 우리의 형펀은 말이 아니에요. 우선 요즈음 학교의 성적이 저 

하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. 또 대학에서 공부할 혜 나오는 學

術用語는 歐美의 外來語도 있지만 대개가 漢字用語안데 이것을 최 한글 

로 써서 보이 나 가령 ‘抽象的’ 이 나 ‘具象的’ 이 니 ‘普遍쫓當↑生’ 이 니 하 

는 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파악이 푸렷하지 돗하고 어리벙벙합니다. 

이런 교육을 하변 할수록 점차 선진국과 문화수준의 격차가 커지게 됩 

니다. 

日本에서도 천쟁에 패한 뒤에 漢字亡國論을 주장한 사랑이 있었읍니 

다.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어떤 사랑의 아이디어에 짜라 우왕좌 

왕하지 않고， 敎育學者， 心理學뿔， 哲學者 등을 죄 모아서 터 本에서 가 

나만을 써야 하는가를 연구 검토하여 그 결파 制限된 漢字는 써야 한다 

는 결론을 내리고 當用漢字(돼’用1핏字)를 만들어셔 교육을 하고 있융 

니다. 

우리 도 요사이 국만학교에서 漢字를 가르치 는 데 가 있읍니 다. 그렌데 

그 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천부 좋습니다. 이를 학부형듣이 알아서 가정 

주부가 漢字講習所에 다니는 사랑이 많송니다.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에: 

/ 、

게 좀;가르쳐야 하겠다는 것이지요. 좌우간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는 二L

저 文字政策을 벼 락치 기 로 하니 , 國家之百年大計의 文字政策을 이 려 하 

나 참 짝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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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地政學的A로 東西로 日本과 中國이 漢字를 사용하고 있는데， --‘청 

가운떼 있는 우리가 漢字 한 끌자도 몰라서 어떻게 하겠읍니까? 현대 

는 국만끼리 자꾸 접촉하고 왔다갔다 하고 또 그렇케 해서 운화가 발전 

하는 것인데 자꾸 장벡올 쌓~변 어떻게 하겠읍니까? 

얘 ~H훌 : 잘 알겠읍니다. 선생들의 오늘 말씀 끝이 없겠읍니다만 너무 무랴 

카 될까 염려되는군요. 그러연 오늘은 이만하겠읍니다. 

강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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